
# 목장 나눔지(26.3.8일 설교)   
## 새 그릇, 소금 한 바가지  	 	 	 	 	 	 	 본문: 열왕기하 2:19–22 

# 아이스브레이크 
   한주동안 감사했던 내용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들어가기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았지만 물이 나빠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에 던지게 했고, 하나님은 그 물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 하나님은 새 그릇을 사용하신다,      -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고치신다 

오늘 나눔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1. 하나님은 ‘새 그릇’을 사용하신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부담이 컸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그릇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서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릇을 통해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소금,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담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 나눔 질문1) 
- 나는 어떤 부족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 부족하지만, 순종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고치신다 
엘리사는 물에 소금을 뿌리지 않고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물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그 땅은 다시 열매 맺는 땅이 되었습니다. 

## 나눔 질문2) 
- 내 삶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 뒤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 요즘 나의 삶을 붙들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은 ‘소금 한 바가지의 순종’을 사용하신다 
엘리사가 한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물의 근원에 뿌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리고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에 소금 한 바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나눔 질문3) 
-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기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 이번 주 내가 실천할 작은 순종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 광고 
# 한 구절 묵상집(3월-4월호) 판매  
-일시: 이번 주 주일(15일) 1,2부 예배 후 / 장소: 1층,2층 로비 / 금액: 3,000원(또는 계좌)  

# 찬양 


